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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내부 요약문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has seen an increasing number of 
issues and concerns related to the release 
of ministers from congregations and/or 
from the denomination as a whole, as well 
as to the calling and supervision of 
ministers of the Word in what are often 
called “specialized ministries.” One of the 
more common concerns relates to Church 
Order Article 17, because actions related to 
this provision often bear a stigma for both 
pastors and churches. Some of these 
concerns suggest that our churches and 
classes would be helped by clearer 
guidelines and possible changes to Church 
Order concerning the supervision and 
release of ministers. 

지난 수십 년에 걸쳐, 북미주 개혁교회에서는 

말씀 사역자의 교회 및/또는 교단에서 

사직(release) 하는 문제와 흔히 “특수 

목회”로 불리는 말씀 사역자의 청빙 및 

감독에 관한 문제와 우려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그중 자주 있는 문제 중 하나는 교회 

헌법 제 17 조에 관한 것이다. 이 조항과 

관련된 결정들이 목사와 교회 양측 모두에 

낙인을 찍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를 고려했을 때, 목사에 대한 감독 및 

사직에 대한 보다 명료한 지침과 교회 헌법의 

개정이 지교회와 노회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In response, Synod 2022 instructed the 
Council of Delegates to appoint a Church 
Order Review Task Force (CORTF) with a 
mandate “to conduct a comprehensive 
review of Church Order Articles 8, 12, 13, 
14, 16, and 17 and their Supplements in 
conversation with Pastor Church 
Resources [now called Thrive] and 
relevant voices, and to . . . develop 
suggestions for clearer guidelines to 
pastors and churches in times of conflict, 
as well as assistance for positive pastoral 
transitions and more effective oversight of 
individuals in specialized ministries.” 

이에 대한 조치로, 2022 년 총회는 교단 

이사회에 교회 헌법 검토 

특별위원회(CORTF)를 임명하여 “교회 헌법 

8 조, 12 조, 13 조, 14 조, 16 조, 17 조 및 

관련 보칙을 목사-교회 지원부(현 Thrive 

교회사역부)와 관련자들이 함께 대화하며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 갈등의 시기에 

목회자와 교회에 더 명료한 지침을 제시할 뿐 

아니라, 긍정적인 목회 전환과 특수 목회로 

사역하는 목사들을 더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한 지원을 개발하는” 임무를 지시했다.  

Our Church Order does not seek to 
anticipate or address every eventuality, 
but instead provides particular guidance 
for the affairs of the church, with an 
assumption that such guidance will be 
applied wisely by classes, congregations, 
pastors, and other ministry leaders. We 
should be reminded of the importance of 

교회 헌법은 모든 가능성을 예상하거나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회와 교회, 

목사와 사역 리더들이 지침을 지혜롭게 

적용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교회 사역에 대한 

특정한 지침을 제공한다.  



covenant community and relationship 
building, and we encourage pastors, 
councils, classes, and any others who are 
involved in the issues addressed in this 
report to recognize that our Church Order 
is no more than a tool—a good tool, but 
only a tool—that points us toward deeper 
and healthier relationships rooted in 
Christ. 

우리는 언약 공동체와 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본 보고서가 다루는 

문제에 연루된 목사와 카운실, 노회와 기타 

관련자들이 우리 교회 헌법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둔 더 깊고 건강한 관계로 이끄는 

도구, 즉 좋은 도구에 지나지 않음을 인식할 

것을 권면한다. 

In the Reformed tradition, the office of 
minister of the Word is shaped by both an 
internal call—that is, a personal sense of 
the Spirit’s nudging toward leadership in 
the church—and an external call, extended 
by the church through its assemblies. A 
call to ministry, and to a specific ministry, 
is not simply a matter for personal 
discernment but one which also involves 
congregations, councils, and classes in the 
deliberative process. Thus CRC theology 
and practice tie ordination to an office, not 
to an individual. 

개혁주의 전통에서 말씀 사역자의 직분은 

교회 지도자의 자리로 성령께서 이끄신다는 

개인적인 느낌의 내적 소명과 교인들을 통한 

교회의 외적 부름, 즉 청빙으로 형성된다. 

특정 사역을 포함한 목회 청빙은 단순히 

개인적 분별의 문제가 아니라 교인, 카운실, 

노회가 심의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CRC 의 신학과 전통은 목사의 안수를 

개인이 아닌 직분과 연결한다.  

As our task force warmed to its work, 
members quickly recognized that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in the church 
and in wider culture. Some of these 
changes are cultural; others are specific to 
the life of the church or the Christian 
Reformed denomination. A number of 
these shifting realities are not, in and of 
themselves, either good or bad. They are 
simply changes that we need to be aware 
of because they pose new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hese changes affect the 
way that people 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Christ’s church and the world 
today, and they shape the way we think 
about the nature of ministry and 
leadership in and for the church.  

특별위원회의 작업이 익숙해지면서 회원들은 

교회와 세상 문화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금세 알아차렸다. 이러한 변화 중 일부는 

문화적인 것이었다. 다른 일부는 교회 혹은 

개혁주의 교단 내 관습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변화 중 많은 것들은 본질적으로 그 

자체가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다. 이 

변화들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일 뿐이다. 그 변화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오늘날의 세상 간의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교회 내 사역과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형성한다.  

There were two broad areas within our 
mandate. First, there were several issues 
dealing with supervision, accountability, 
and support for ministers of the Word in 
what the task force is calling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에는 크게 두 가지 

범주가 있었다. 첫째, 특별위원회가 “지역 

교회 외(noncongregational)”라 부르는 

상황에서 사역하는 목사들을 감독, 책임, 



“noncongregational” settings. These issues 
roughly correspond to (but are not limited 
to) matters addressed in Articles 12 and 
13. Second, there were a number of issues 
related to transitions in ministry, 
especially when a minister of the Word is 
released from a particular call, or is 
released from ordained ministry in the 
denomination as a whole. These issues 
roughly correspond to (but are not limited 
to) matters addressed in Articles 14 and 
17. 

지원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들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주로 12 조 및 13 조에서 

다루어지는 사항들에 속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둘째, 사역의 전환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있었다. 특별히 말씀 

사역자가 특정 목회나 교단 전체 안수직에서 

해임(release) 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주로 14 조 

및 17 조에서 다루어지는 사항에 속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Articles 12 and 13 identify a number of 
important principles in the way we call 
and supervise ministers of the Word in the 
CRC, and in particular in the ways the 
local church is called to support and 
oversee the work of its pastors who are 
not in the direct service of a CRC 
congregation. Holding the ministerial 
credentials for a minister in 
noncongregational service should be seen 
as an opportunity rather than as a burden 
for a congregation. This is especially true 
given the increasing diversity of the CRC 
and the types of ministries to which 
pastors are called. Because all ministry 
involves relationships that take time to 
build, we offer these suggestions about 
Articles 12 and 13 not as regulatory 
material but as ideas on how to make 
these relationships more meaningful so 
that the concept of call is honored more 
effectively, ministers in noncongregational 
service are blessed and encouraged, and 
the calling church is aware of its ministry 
“reach” via the ministers whose 
credentials it holds. 

12 조와 13 조는 CRC 에서 말씀 사역자를 

청빙하고 감독하는 방식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CRC 

교회를 직접적으로 섬기지 않는 목사들의 

사역을 지역 교회에서 지원하고 감독하는 

방식에 대해 언급한다. 지역 교회 외 사역을 

섬기는 목사의 교적증명(credentials)은 

교회에게 부담이 아닌 기회로 인식되어야 

한다. CRC 내 증가하는 다양성과 목사가 

부름 받는 사역 유형의 증가를 고려할 때 

이는 특히 그렇다. 모든 목회는 시간이 걸려 

형성되는 관계를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아닌 어떻게 청빙의 의미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관계 형성을 할 

것인지, 지역 교회 외 사역에서 섬기는 

목사를 축복하고 격려 할 것인지, 교적증명 

해주는 목사를 통해 청빙 교회 사역의 

“범주”가 얼마나 넓어지는지를 인식하는지에 

관한 방법으로 12 조와 13 조에 관한 이러한 

제안을 드리는 바이다.  

Articles 14 and 17, related to releases from 
a specific call or from CRC ministry in 
general, also involve a wide variety of 
situations for which helpful guidance is 
needed but for which it can be difficult to 
provide specific answers that would 

특정한 청빙이나 CRC 목회 전반에서 

해직(release)과 관련된 14 조 및 17 조는 

유용한 지침이 필요하지만 공식적인 모든 

분리(교회와 목사 간, seperation) 상황에 



address every occasion of a formal 
separation. But, whatever the reason(s), 
these separations require substantial 
discernment from the pastor, the council, 
the classis, and the synodical deputies. 
Ongoing pastoral care is needed to restore 
relationships and to ensure that both 
church and pastor can heal and continue 
their ministries. 

적용되는 답을 제공하기 어려운 다양한 

상황을 포함한다. 이유를 막론하고 이러한 

분리는 목사와 카운실과 노회와 총회 

대리인의 상당한 분별력이 필요하다. 관계를 

회복하고 교회와 목사 모두 상처를 치유하고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목양이 

필요하다. 

In summary, the Church Order Review 
Task Force recommends that Synod 2024 
do the following: 

결론적으로 교회 헌법 검토 특별위원회는 

2024 년 총회에 다음 사항들을 건의하는 

바이다. 

a. reaffirm principles related to the 
calling, supervision, and release of 
ministers of the Word 

a. 목사 청빙, 감독 및 해직과 관련된 

원칙들을 재확인한다.  

b. encourage the support and 
accountability of a minister in a 
noncongregational service, including 
the use of a Joint Covenant for 
Supervision 

b. 감독에 대한 공동 언약을 포함한 

방법으로 지역 교회 외 사역에 임하는 

목사의 지원과 책임을 장려한다. 

c. clarify the separation process of a 
minister and a church, including the 
use of a Separation Agreement, as well 
as the reinstatement process of a 
former minister, by providing a 
number of updates to the Church 
Order and its Supplements along with 
additional templates and synodical 
guidance 

c. 교회 헌법과 보칙에 몇 가지 

업데이트와 함께 추가적인 양식과 총회 

지침을 제공함으로 분리 

동의서(Seperation Agreement)를 

포함한 목사와 교회 사이 분리 절차와 

목사의 복귀 절차를 명확히 한다.  

d. remind the churches and classes 
that our Church Order exists for the 
purpose of fostering Spirit-led 
discernment about the work of 
building God’s kingdom 

d. 교회 헌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을 성령으로 분별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존재함을 교회와 노회에 상기 

시킨다. 

 


